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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 연구
Determinants on the Reemployment of Disabled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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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들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되었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패널조사(PSED) 1차(2008)～7차(2014) 자료를 활용

하였으며,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인적자원 특성의 각 요인들이 재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

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장애정도, 건강상태, 자격증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이 재취업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고 있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수록, 장애정도가 경증이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자격

증이 있고,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

과를 토대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화된 직업훈련 시스템의 도입, 그리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합한 직종 개발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 중심어 :∣여성장애인∣재취업∣장애인고용패널∣

Abstract

This study was to identify major determinants on the reemployment of disabled women. The 

researcher performed a logistic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raw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from 2008(1st) to 2014(7th). The analysis focused on 744 

disabled women in reemployed and unemployed statu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recipient 

statu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the extent of disability, physical health 

condition, certification status, and the experience of previous employment were positively related 

with reemployment of disabled women. That is to say, disabled women have a higher tendency 

to be reemployed under the following circumstances: no recipien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minor disabilities, good health condition, possession of certification, 

and previous experience of employment. On the basis of study findings, implications were 

discussed such as a phase-in of health promotion policy to improve their health status, tailored 

job training programs, and development of various jobs in current labou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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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여성장애인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문화 속

에서 ‘여성의 문제’와 비장애인 중심의 구조화된 사회 

속에서 ‘장애의 문제’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갖고 있다. 

두 가지의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이중적 차별

(double discrimination)로 인해 여성장애인은 비장애 

여성과 남성장애인에 비해 훨씬 더 열악한 삶을 살아가

고 있다[1]. 이렇듯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 여성장애

인은 교육, 결혼, 주거, 이동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배제

를 경험하는데, 그 중에서도 고용 분야에서의 차별과 

어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여성장

애인은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취업한 이후에도 임금, 승진에 있어 차별을 

겪으며, 불안정한 경제시장으로 인해 빈번한 이직을 경

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취업은 여성장애인의 생계를 유지시키고 빈곤을 벗

어나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수단이자 사회의 한 구성원

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아실현의 통로가 되며 여성장애인 스스

로 자립하여 생활을 영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재

정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이렇듯 취업은 여성장

애인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문제

이므로 정부는 노동시장에 만연한 장애인의 고용차별 

장벽을 허물고, 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장애인 차별금지조치 등 여러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고

용 현실은 녹록치 않은 실정이다. 장애인 경제활동 실

태보고서[3]에 따르면, 장애인의 고용률은 34.8%, 실업

율은 7.9%로, 전체 인구의 고용률 60.9%, 실업율 3.8%

와 비교해 볼 때 고용률은 현저히 낮고 실업율은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사회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취약한 고용 환경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

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출은 

이 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구

체적인 자료를 살펴보면, 남성장애인의 고용률은 

44.7%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21.0%로 나타나 남성장애

인의 고용율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취업한 장애인의 직종은 단순노무직(33.5%)이

나 기능, 기계조작(29.1%)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비중이 80.3%로 나타나 상대

적으로 열악한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월평균 임금은 

전체 인구의 75.5% 수준으로 본인의 경제생활을 전적

으로 책임지기에 부족한 실정이며, 평균 근속기간은 67

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장애인 중 

77.7%가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취업한 이후

에도 비장애인과의 경쟁과 직무환경의 악조건으로 인

해 가중된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고용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렇듯 불안정한 고용환경

은 결국 잦은 이직을 초래하게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

의 이직 비율은 70% 정도로 비장애인(19.2%)에 비해 3

배 이상 높은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5]. 종합

해보면, 여성장애인의 경우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에 성공했을지라도 열악한 처우와 소득보장의 한

계로 인해 이직이 잦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불안정

한 경제활동은 궁극적으로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져 이

들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우리사회의 고용환경은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해 지속적인 인력감축과 명예퇴직을 요구받는 등 고

용불안정이 상당한 실정이다.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이미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의 신분으로 발을 들여놓

기 때문에 이직과 재취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조건이 되

어버렸다. 따라서 고용정책을 논할 때 처음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외에도 재취업에 대한 관심을 같이 가져야 

한다. 재취업은 노동시장에 진입했던 이전의 경험을 바

탕으로 다시 직업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초기 취

업과는 출발선상이 달라 지원 정책 역시 차별적으로 접

근해야 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주로 취업만을 다루고 

있으며, 재취업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장애인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물

을 보면, 대부분 장애유형별로 대상을 나누어 이들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취업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2][6]을 선두로, 산재 장애인[7][8], 노령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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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등을 대상으로 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반면, 여

성장애인의 재취업에 관한 연구물은 거의 전무한 실정

이다. 

이미 장애인의 재취업을 논한 연구물을 보면, 성별의 

특수성을 구별하여 진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10], 

이는 한국사회의 현실상 남성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이 

처한 사회적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은 남

성장애인이나 비장애 여성보다 더욱 심각한 차별의 대

상이 되므로 재취업의 실태 역시 남성에 비해 취약하

며,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요인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

문이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여성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이들의 재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요인들이 확대되어야 할지 구체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천적, 정책적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지금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된 재취업 연구

는 상당히 제한적이었다[2].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재취

업 관련 연구는 2000년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김용

탁․구인순(2013)[6]은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을 인적요

인, 장애요인, 편의요인, 사회요인, 이전직장요인 등 5개

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별, 만성질병의 여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 여부, 일자리 차별 경험 등

의 변수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남정휘․강민수(2014)[2]는 인적자본요인, 이전직장의 

고용요인, 인구학적 요인이 장애인의 재취업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기초생활수급 유무, 장

애정도, 차별정도가 재취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인적자본요인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홍성표․정진철(2015)[12]은 자격취득

이 장애인의 재취업에 미치는 연구결과를 수행했는데, 

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용서비스를 경험한 장애인일수

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여

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학

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인적자원 특성 등 세 가지로 구

분했으며, 각각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구학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은 여성장애인 스스로 갖고 있는 내적

인 특성, 고유한 특성을 의미하며, 주로 연령, 배우자 유

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등이 포함된다. 여성장애인의 

취업 또는 재취업에 관한 연구결과, 개인적인 맥락이 

사회적인 맥락에 비해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기혼인 여성장애인의 경우 육아나 

가사 활동 유무가 재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중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겠다[11]. 

일반적으로 연령은 재취업뿐만 아니라 취업과도 밀

접한 연관이 있는 변수로 여겨지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13][14]이 

있는 반면, 오히려 연령이 많을수록 재취업의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들[15][16]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결혼 상태와 관련하여, 미혼보다는 기혼자일수록, 배우

자가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취업, 재취업 모두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연구자들은 가족부양의 책임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다[17].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소득지

원이 많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실제로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

가 수급자에 비해 취업과 재취업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수급자 탈락과 연관된 

문제로, 수급자가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업을 갖지 않으

려는 것이다[2]. 

2. 장애관련 특성
여성장애인에게 있어 장애와 관련된 특성은 일상생

활 및 재취업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

히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는 고용시장의 진입을 결정

짓는 주요한 특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관련 특성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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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과 장애정도, 만성질환 유무, 현재의 건강상태 등이 

꼽히며,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 장애인의 건강문제가 

적을수록,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을수록 경제활동에 참

여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8-20]. 실제로 

장애인의 경제활동참여와 장애 요인과의 관련성을 분

석한 Kennedy와 Olney의 연구결과[20], 장애와 건강 

문제가 적을수록 노동시장의 접근과 취업이 용이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이 상

대적으로 취업과 재취업 모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즉,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내는 능력이 높은 

장애인일수록 재취업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다. 

3. 인적자원 특성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재취업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인적자원 특성을 들 수 있다.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

적인 능력을 의미하는 본 특성은 교육수준, 자격증 보

유, 직업훈련 참여 유무 등이 포함된다. 교육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데,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가 용이한 반면, 학력이 낮을 경우 경제활동의 진입 자

체가 어려운 것으로 보고된다[20]. 그러나 교육수준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들도 존재하는데, 

이는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높으

나 현실의 장애인 고용환경은 그렇지 못하는 데에서 원

인을 찾을 수 있다[21]. 또한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직업

훈련, 고용서비스, 자격증 취득 교육은 노동생산성을 향

상시키고 취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20]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된

다. 실제로 Martz와 Xu[22]가 실시한 미국의 재활서비

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예측조사 결과, 직업재활

서비스 참여가 고용가능성을 증가시켰으며, Bolton, 

Bellini와　Brookings[23]의 연구결과 역시 직업훈련 서

비스 경험이 노동시장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주요한 변

수로 검증되었다. 즉, 직업훈련이 포함된 프로그램이 장

애인의 고용을 예측하는 주요 변수이며 고용서비스 경

험이 많을수록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겠다[24]. 

이와 더불어 자격증 취득이 재취업과 유의미한 변수로 

언급되고 있다. 이선우[13]의 연구결과, 다양한 인적자

원 중 자격취득만이 취업가능성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준상[25] 역시 장애인의 자격

증 취득은 고용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

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직종 영역이 확대되어야 함

을 역설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및 대상
본 연구의 자료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인고용패널(PSED: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을 활용하였

다. 본 패널은 장애인의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

해 시작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15개 유형의 

장애를 지니고 있는 5,09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

생활 전반에 걸친 자료를 조사한다.

본 연구의 대상은 1차(2008)부터 7차(2014)까지의 패

널 중 재취업자와 실업자이다. 미취업자는 1차부터 7차 

조사가 이뤄지는 동안 한 번도 취업하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재취업자는 7차 조사를 기준으로 취업한 

사람 가운데 1차～6차 조사에서 취업과 실업을 경험한 

응답자로 선정하였다. 단, 1차～7차까지 계속 취업한 경

우는 제외하였다. 또한 취업이 가능한 응답자를 선정해

야 하므로 만 20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여성장애

인으로 한정하여 추출하였다. 그 결과, 실업자는 669명, 

재취업자는 75명으로 총 744명이 본 연구의 최종 대상

자로 선정되었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재취업 유무로, 재취업은 1, 미

취업은 0으로 코딩하였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를 살펴보면 크게 인구학적 특성, 

장애관련 특성, 그리고 인적자원 특성으로 나뉜다. 인구

학적 특성에는 연령,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가 포함된다. 연령은 만 나이를 계산하여 연속변수로 

사용했으며 배우자 유무와 기초생활수급자 유무는󰡐있

음󰡑과 󰡐없음󰡑으로 더미 변수화 시켜 분석하였다. 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 Vol. 17 No. 2234

애관련 특성으로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환 유무, 

건강상태 등 4가지 항목이 포함된다. 장애유형은 신체

외부장애, 감각장애, 정신장애, 신체내부장애 4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신체외부장애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가 포함되며, 감각장애에는 시각장애, 청각장

애, 언어장애가, 정신장애는 지적장애, 발달장애, 정신

장애가, 신체내부장애는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

애, 간장애, 간질장애, 장루/요루장애가 각각 포함된다. 

장애정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정도를 기준으로 1등

급부터 3등급까지는 중증으로,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경증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만성질환은 ‘있음’과 

‘없음’으로, 건강상태는 ‘좋지 않음’과 ‘좋음’으로 더미 

변수화 하였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특성은 학력, 자격

증 유무, 고용서비스 경험이 포함된다. 학력은 무학, 초

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으로 분류했으며, 자격증과 고

용서비스 경험은 있음과 없음으로 더미 변수화 하여 최

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주요 변수와 측정방법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종속변수 재취업 재취업=1  미취업=0

독
립
변
수

인구학적
특성

연령 만 나이
배우자 있음=1  없음=0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1  비수급자=0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 신체외부 장애=1 감각 장애=2 
정신적 장애=3 신체내부 장애=4

장애정도 중증=1   경증=0
만성질환 있음=1   없음=0
건강상태 좋음=1   좋지 않음=0

인적자원
특성

학력 무학=1  초졸=2  중졸=3 
고졸=4   대졸이상=5 

자격증 있음=1   없음=0
고용서비스 경험 있음=1   없음=0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3. 자료분석 및 연구모형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

분석과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

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다음 [그림 1]

은 본 연구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연구모형이다. 

독립변수 종속변수

인구학적 특성
연령, 배우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장애관련 특성
⇨ 재취업장애유형, 장애정도

만성질환, 건강상태
인적자원 특성

학력, 자격증, 고용서비스 경험

그림 1. 연구모형

Ⅳ. 분석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총 744명이 

응답한 가운데 재취업자는 75명(10.1%), 미취업자는 

669명(89.9%)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에 과반수 이상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재취업자는 

평균 50.75세, 미취업자는 53.80세로 미취업자의 연령이 

재취업자보다 다소 높았다. 배우자 유무와 관련하여 재

취업자는 배우자가 있다는 응답(51명, 68.0%)이 높은 

반면, 미취업자는 배우자가 없다는 응답(362명, 54.1%)

이 더 많았다. 재취업자는 비수급자의 비중이 67명(89.3%)으

로 월등히 높았으며 미취업자는 수급자(330명, 49.3%)

와 비수급자(339명, 50.7%)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장애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재취업자의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37명, 49.3%)와 감각장애(32명, 42.7%)가 

대부분이었고, 미취업자는 신체외부장애(378명, 56.5%)

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재취업자의 장애정도는 경

증이 월등히 많았고(54명, 72.0%), 미취업자의 경우 중

증(413명, 61.7%)이 더 많았다. 만성질환 유무와 관련하

여 재취업자는 ‘있다’는 응답(38명, 50.7%)과 ‘없다’는 

응답(37명, 49.3%)이 비슷하였고, 미취업자는 ‘있다’는 

응답(475명, 71.0%)이 높았다. 건강상태에 대해 재취업

자는 ‘좋다’는 응답(39명, 52.0%)이 많은 반면 미취업자

는 ‘좋지 않다’는 응답(495명, 74.0%)이 상대적으로 높

았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특성과 관련하여, 학력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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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자는 고졸(28명, 37.3%)이 많았고, 미취업자는 

초졸(185명, 27.7%)이 가장 많았다. 자격증을 가진 재취

업자는 20명(26.7%), 미취업자는 48명(7.2%)으로 재취

업자의 자격증 소지율이 높았다. 고용서비스 경험과 관

련하여, 재취업자는 4명(5.3%), 미취업자는 10명(1.5%)

으로 재취업자의 경험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구 분 재취업 미취업 전체
전체 75(10.1) 669(89.9) 744(100.0)

인
구
학
적 
특
성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4.0)
7(9.3)

17(22.7)
33(44.0)
15(20.0)

18(2.7)
47(7.0)

123(18.4)
246(36.8)
235(35.1)

21(2.8)
54(7.3)

140(18.8)
279(37.5)
250(33.6)

평균
(표준편차)

50.75
(10.07)

53.80
(9.66)

53.49
(9.74)

배우자 없음
있음

24(32.0)
51(68.0)

362(54.1)
307(45.9)

386(51.9)
358(48.1)

기초
생활
수급자 

비수급자
수급자

67(89.3)
8(10.7)

339(50.7)
330(49.3)

406(54.6)
338(45.4)

장
애
관
련
특
성

장애
유형

신체외부
감각 
정신적 
신체내부

37(49.3)
32(42.7)
2(2.7)
4(5.3)

378(56.5)
131(19.6)
99(14.8)
61(9.1)

415(55.8)
163(21.9)
101(13.6)
65(8.7)

장애
정도

경증
중증

54(72.0)
21(28.0)

256(38.3)
413(61.7)

310(41.7)
434(58.3)

만성
질환

없음
있음

37(49.3)
38(50.7)

194(29.0)
475(71.0)

231(31.0)
513(69.0)

건강
상태

좋지 않음
좋음

36(48.0)
39(52.0)

495(74.0)
174(26.0)

531(71.4)
213(28.6)

인
적
자
원
특
성

학력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상

9(12.0)
17(22.7)
11(14.7)
28(37.3)
10(13.3)

140(20.9)
185(27.7)
132(19.7)
177(26.5)
35(5.2)

149(20.0)
202(27.2)
143(19.2)
205(27.6)
45(6.0)

자격증 없음
있음

55(73.3)
20(26.7)

621(92.8)
48(7.2)

676(90.9)
68(9.1)

고용
서비스 
경험

없음
있음

71(94.7)
4(5.3)

659(98.5)
10(1.5)

730(98.1)
14(1.9)

표 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로

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x
2=80.786, 

p<.001로 나타나 분석 모형은 비교적 적합하다고 볼 수 

있으며, 분류정확도는 88.4%, 투입된 변수의 설명력은 

26.6%이었다.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

로,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유무, 장애관

련 특성에서는 장애정도와 건강상태, 그리고 인적자원 

특성에서는 자격증 유무와 고용서비스 경험 변수가 규

명되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장애정도가 경

증일수록 중증장애인에 비해 취업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겠다. 또한 건강상태가 다소 좋을수록 재취업 가능성

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고용

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향후 재취업 가

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구분 B S.E Wald Exp(b)

인구
학적 
특성

연령 -.003 .018 .019 .997
배우자 .419 .377 1.240 1.521
기초생활수급자 -1.663** .507 10.778 .190

장애
관련
특성

장애유형 .205 .185 1.227 1.227
장애정도 1.281*** .362 12.518 3.600
만성질환 -.334 .361 .856 .716
건강상태 .742* .350 4.479 2.099

인적
자원
특성

학력 -.025 .147 .029 .975
자격증 1.101** .396 7.746 3.008
고용서비스 경험 1.631* .806 4.090 5.107
상수 -3.226* 1.327 5.907 .040
사례수

Chi-square
-2 Log likelihood
Nagelkerke R2

744
80.786***
315.286
.266

*p<0.05 **p<0.01 ***p<0.001

표 3.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초점을 두고 재취

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장

애인고용패널조사 1차부터 7차까지의 원자료를 활용하

여 재취업 여성장애인과 미취업 여성장애인을 추출하

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주요 연

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학적 특성 중 기초생활수급자 변수가 여성

장애인의 재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급자 보다는 비수급자일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수급여부를 중요한 변수로 꼽았던 선

행연구의 결과[26]와도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고용이 될 경우 소득이 발생하여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

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활동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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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장애관련 특성 중 장애정도와 건강상태가 재취

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중증장애인보다

는 경증장애인일수록 또한 건강상태가 다소 좋을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장애

인의 건강상태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취업과 재취업

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들

[2][6][12]과도 일치한다고 하겠다.

셋째, 인적자원 특성에서는 자격증 유무와 고용서비

스 경험이 재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격증을 취득할수록, 국가에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일수록 향후 재취업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다. 이 같은 결과는 직업교육이 장애

인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27], 자격취득이 장애인의 

재취업과 구직기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12]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여성장애인의 재취

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건강상태가 재취업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중증보다는 경증의 여성

장애인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노동시장에 재

진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장

애인들이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변

화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보장구에 의존해서 일상

생활을 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신체활동량은 비장애인보

다 훨씬 낮기 때문에 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 

여성장애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관인 여성

장애인연대나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유

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치

료를 필요로 하는 여성장애인에게는 재정적 지원을 강

화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켜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석결과, 자격증 취득 유무와 고용서비스 경험

이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입증

되었다. 이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준비한 여성장애인일

수록 재취업 가능성이 높음을 여실히 보여준 결과라 하

겠다. 그러나 장애인고용패널 7차 자료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 가운데 자격증을 취득한 이의 비율은 9.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 자격증 미소지자인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자격증 취득이 재취업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취업을 원하

는 여성장애인에게는 맞춤식 직업훈련을 연계하여 관

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재취업을 촉진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여성인력 전문기관에서 여성장

애인을 위한 특화된 고용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개개

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춰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필요

한 직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셋째, 장애관련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제도

의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제도 하에

서는 수급자가 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격이 박탈되거나 소득이 차감되므로 원천적으로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

성장애인의 재취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를 

통한 소득이 발생되더라도 일정한 수급 자격이 유지되

도록 하여 근로 동기와 능력을 유인하는 제도로 변경되

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재취업은 훨

씬 어려운 실정이다[12]. 따라서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데 있어 여성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

요하다. 즉,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정 직종을 개발하고 

양육과 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시간제 근무, 보육

시설 확충 등)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재취업과 관련된 실증 연구

가 부족한 현실에서 여성장애인의 재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재취업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지금까지 여성

장애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취업에 머물렀던 논의를 재

취업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도록 제언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차 자료를 활용해 진행한 만큼 재취

업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는데 있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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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재취업을 연구한 선행연

구에 따르면, 장애인이 근무한 이전 직장의 특성이나 

경력, 임금수준, 근로기간 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언급되는 만큼, 이 변수들을 포함해 재취업과의 구조적

인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향후에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취업과 실업, 그리고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살펴보고 시간에 

따른 변화와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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